
아남, 세계 파운드리 시장 4위
맥클린 , 2002년 세계시장 20% 신장 … 동부전자는 11위 불과

2002년 세계 파운드리(반도체 수탁가공) 시장규모가 2001년에 비해 20% 신장될 것으로 예상됐다.

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입수한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의 <맥클린 보고서>에 따르면, 2002년 말까

지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82억달러로 2001년 68억달러보다 20% 늘어날 전망이다.

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가 46억8500만달러로 2001년보다 26% 신장하며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, UMC

가 19억4500만달러로 2위, 싱가폴의 차터드가 4억4500만달러로 3위, 아남반도체가 2억2500만달러로 4위에 오를

것으로 예측됐다.

동부전자는 8500만달러로 11위에 머물렀으나 2001년 3000만달러에서 183%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

세계시장 점유율은 TSMC가 2001년 54%에서 2002년 57%로 독보적인 위치를 강화했으나 USMC와 차터드

는 28%에서 24%, 7%에서 5%로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. 합병작업이 진행중인 아남반도체와 동부전자는 통합

점유율이 4% 정도로 나타났다.

2003년 파운드리 시장은 107억달러로 2002년에 이어 20% 확대되며, 2004년에는 본격적인 정보기술(IT)산업

의 회복으로 16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.

또 독일과 중국기업들이 신규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어 전체적인 메이커 수는 늘고 있으나 수익을 내는

기업이 많지 않아 첨단기술을 보유한 곳만이 꾸준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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